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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지구 온난화는 허구다’, ‘환
경 위기는 없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도 말이죠” (니키 노주미)

이란 혁명당시 미국으로 망명해 권력과 폭력성의 관계를 주제로 작업한 이란현대미술의 거장 니키 노주미
(76)는 캔버스 가득 식물을 그렸다. 황량한 들판에 외로이 서있는 식물은 가뭄으로, 극악한 날씨로 붉게 타
들어간다. 최근 시작한 ‘환경 시리즈’다. 쉽게 말해 트럼프 때문에 탄생한 그림들이다.

지난 여름 청와대 옆 문을 연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이란계 미국 작가 니키 노주미의 첫 한국전 ‘플리즈 싯 
다운(Please sit down)’을 개최한다. 

니키 노주미는 지난 80년간 이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아티스트 5인에 꼽힌다. 그의 작품엔 의자, 
양, 가면을 쓴 정장입은 남자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과거 이란 공안에게 당했던 취조에서 기인한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공안은 그런 나를 곱게 보지 않았다. 권력에 대항해 학생운동을 했던 
과거와 반전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작가는 석달동안 테헤란의 안가에 날마다 끌려가 아무
것도 없이 의자만 2개 놓인 방에서 앉아만 있었다. 다른 행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문에
서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 읽었던 책, 다녔던 곳 등을 수없이 읊어야 했다. “의자가 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건 이때의 기억 때문이다. 앉으라는 말은 친절하면서도 폭력적인 억압을 상징한다” 

바라캇 컨템포러리 , ‘플리즈 싯 다운’ 전 개최
권력과 폭력성 주제로 정치색 짙은 작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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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그림은 크게 위와 아래로 이등분 된다. 윗 부분이 우리가 보는 현상이라면 아랫부분은 그림자처럼도 
읽힌다. 작가는 “현상과 이면을 놓고보면 사실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권력관계
의 속성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이란과 미국을 넘나들며 경계인으로 살아왔다. 또한 왕정과 신정 등 굴곡 많았던 이란 현
대정치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사회 정치성이 강한 의제를 꾸준히 다뤄온 이유기도 하다. 다만 그 
방식은 지극히 추상적으로, 특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는다. “내 삶이 그래서인지, 정치
사회적 이슈를 캔버스에 담아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많은 작가들이 나처럼 사회의식이 강하
면 좋겠다.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이슈는 여전히 많다”

니키 노주미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시카고 드폴 미술관, 쿠바 국
립미술관등에 소장돼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첫 개인전 이후 그의 생애 전반이 집중적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

한편,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바라캇 서울의 현대미술을 담당하는 분관이다. 바라캇은 국제적 고대
예술 컬렉션을 보유한 150년 전통의 갤러리로 런던, 로스앤젤레스,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위
치해 있다. 이화선 바라캇 서울 이사는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미술계에서 지평을 넓
혀가고 있는 중동현대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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